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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직권말소 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

□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*로 회사 수가 급증

(’15년 20사→ ’23년 389사)하는 등 산업내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,

* 진입요건 : ’08년 60억(인가제)→ ’15년 20억(등록제) → ’19년 10억(등록제)

◦ 사모펀드 사태(’19년)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

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하였으나,

◦ 이러한 부실·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

측면이 있었음

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’21.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

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*하고,

* 자기자본 미달,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
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·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 가능(자본시장법§20의2)

◦ 그간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‧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

해당 여부를 점검하여, 현재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

[표1]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현황
연번 구분 회사명 말소사유 직권말소일

1 일반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 등록업무 미영위

’24.1.16.

2

투자자문·일임사

허브홀딩스

등록업무 미영위
3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
4 타이거앤리투자자문
5 키위인베스트먼트
6 마루펀드투자자문

최저 자기자본 미달
7 청개구리투자자문
8 더블유알

최저 자기자본 미달
’23.2.28.9 메타투자자문

10 에이제이세이프티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

보 도 자 료
보도 2024.1.29.(월) 석간 배포 2024.1.26.(금)

담당부서
자산운용감독국

자산운용인허가팀
책임자 국  장 임권순 (02-3145-6700)
담당자 팀  장 김세환 (02-3145-6710)

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

유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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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유의사항

1  금융투자업자

□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*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

퇴출이 가능하며,

* (직권말소 요건) ①최저 자기자본 미달, ②등록업무 미영위, ③전문인력 요건 미달,
④업무보고서 미제출, ⑤사업자등록 말소, ⑥파산선고

◦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

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됨에 유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직권말소 사례(☞ 붙임) 등을 참고하여 말소

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

2  금융소비자

□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

◦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·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

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*할 필요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파인)에서 확인 가능
(금융감독원 파인 fine.fss.or.kr - 금융회사 –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)

[표2]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퇴출제도 비교

구분 등록취소(법 §420①) 등록직권말소(법§20의2①)

사유
ㆍ

요건

∙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

∙ 등록 후 6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(일반사모는 1년) 또는 6개월 이상 업무 미영위

∙ 전문인력 요건 미달 ∙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

∙ 거짓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 
법 §420 및 영 §373에서 정한 사유

∙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

∙ 사업자등록말소, 파산선고 등

재진입
제한

등록취소된 금융기관의
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

영구적으로 대주주 결격

직권말소를 받은 자 또는
그 임원 및 대주주는 5년간 동일 

금융투자업의 대주주 결격

퇴출
절차

검사·제재절차 필요
검사·제재절차 불필요

(말소요건 미달 여부 상시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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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향후 계획

□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

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

◦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

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http://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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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주요 직권말소 사례

 최저 자기자자본 미달(자본시장법§20의2①1.)

금융투자업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% 이상(최저 

자기자본)을 유지하여야 함에도,

A투자자문㈜은 ’22.7월 ~ ’23.1월(7개월) 기간중 동사의 자기자본이 등록 

업무단위(5-1-1)에 요구되는 자기자본(2.5억원)의 70%에 미달된 사실이 

확인됨에 따라 등록 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되었습니다.

 등록업무 미영위(자본시장법§20의2①2.)

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영업을 시작한 후 등록한 업무를 

계속해서 영위하여야 함에도,

B자산운용㈜은 ’23.1월 ~ ’23.8월(8개월) 기간중 펀드 수탁고가 없는 등 

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업무(3-14-1)를 미영위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

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 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되었습니다.

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(자본시장법§20의2①5.)

금융투자업자는 해산 또는 금융투자업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

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,

C투자자문㈜은 ’21.3.30.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법인을 

청산하여 사실상 금융투자업 전부를 폐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 

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되었습니다.

  ※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자본시장법
(§445)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